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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
          
        

        
          Global climate change is becoming one of the greatest challenges facing humanity. This article proposes a psychological perspective of climate change adaptation. Climate change-related severe adverse weather events may trigger mental health problems, including increased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PTSD), depression, anxiety, violence, and even suicide. Forced migration could be considered a coping method for dealing with weather events, but it may also pose a psychological threat. People respond to severe weather events in different ways based on their individual characteristics. Psychological risks from adverse weather events are mediated and moderated by these factors, which are influenced by personal cognition, affect, and motivation. Examinations from a psychological perspective, which have been neglected in the science of climate change thus far, may provide keys to successful adaptation and the prevention of serious psychological problems resulting from the experience of severe weather events. A new prevention strategy has been suggested for coping with climate threats through encouraging attitude change, establishing proactive support systems for vulnerable groups, establishing a PTSD network, and implementing a stress inoculation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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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     론
      이제 인류는 과거에 비해 훨씬 더워진 지구에 살고 있고 더워진 지구는 우리의 삶을 점점 더 위협하고 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IPCC: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2014년 보고서에 따르면, 1983년부터 2012년까지의 기간은 북반구 역사상 가장 더운 30년이었다 (IPCC, 2014). 이러한 지구온난화 현상은 집중 호우, 열파, 폭우, 홍수, 폭설, 태풍, 허리케인, 가뭄 등의 위험성을 모두 증가시키면서 인류에게 직간접적 영향을 끼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날씨와 관련된 것으로 보고된 자연재해의 수는 1960년대 이후 세 배 이상이 되었으며, 매해 이들 재해들은 6만명 이상의 사망자들을 특히 개발도상국가에서 발생시키고 있다 (WHO: World Health Organization, 2015).

      기후가 온난해지면, 발생 시간과 장소는 달라도 비가 오지 않는 곳의 가뭄 위험과 비가 내리는 곳의 홍수 위험이 둘 다 증가하고 폭설의 위험도 증가한다 (IPCC, 2007). 지역에 따라서는 태풍이나 허리케인의 강도가 세지기도 한다 (Knutson et al., 2010). 지구 온난화는 해수면 상승에도 영향을 미쳤다. 1880년부터 2012년에 이르는 동안 지표면 및 해수면 온도는 0.85°C 상승했고, 1901년과 비교할 때 2010년의 전 지구 평균 해수면은 0.19 (0.17~0.21) m 상승했다 (IPCC, 2014). 2100년까지 평균 해수면은 약 2 m 가량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Hauer et al., 2016).

      이처럼 기후변화 위험의 크기가 커지면서 필연적으로 기후변화의 원인과 그 영향은 현 사회의 주요한 쟁점이 되었다. 기후변화에 관한 기본 협약 (UN: United Nations, 1992)에서는, 기후변화란 지구 대기의 조성을 변화시키는 인간 활동이 직접 혹은 간접적 원인이 된다고 정의하였고, 이는 인간 건강 및 복지에 대한 중요한 위해 효과를 초래한다고 보았다. 즉, 온실가스의 배출을 심각하게 증가시킴으로써 지구 대기에 축적된 이산화탄소가 온실 효과를 만들어내고 결국 지구의 온도를 상승시킨 것이 인간이지만 (UN, 2013), 그로 인한 심각한 피해 또한 인간에게 되돌아오고 있다.

      기후변화의 부정적 영향 중에서 (UN, 1992) 인간이 가장 직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부분은 건강에 대한 영향 부분이다. 먼저, 폭염이나 열파와 같은 극단적인 고온 현상은 심혈관 질환 및 호흡기 질환으로 인한 사망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데 이는 특히 노인들에게 위험하며, 2003년 여름 유럽에서는 열파로 인한 사망이 7만 명이 넘었다 (Robin et al., 2003). 우리나라의 경우 일 최고 기온이 38.4℃를 기록했던 1994년 여름의 질병 사망자 숫자는 다른 해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높았고, 일 최고 열지수가 45.5℃에 이르렀던 때는 사망자 숫자가 일 평균에 비하여 무려 두 배로 급증하였으며, 순환기 계통 환자가 특히 급증하였고, 65세 이상 노인계층에서 사망자가 급증하였다 (Choi et al., 2005).

      극단적 고온은 이처럼 직접적으로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기도 하지만 오염물질의 배출 정도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간접적으로 피해를 주기도 한다. 날씨와 기후는 대기 오염물질인 오존의 형성에도 영향을 미치고 (Wakim, 1989), 오존 농도는 호흡기 및 심혈관계 질환으로 인한 사망 위험을 높인다 (Turner et al., 2015). 이는 특히 노인이나 아동에게는 더욱 치명적인 영향을 초래한다.

      기후변화로 인한 강우량 패턴의 변화와 홍수의 빈도 및 강도 증가 또한 모두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 점점 더 변화하고 있는 강우량 패턴은 신선한 물의 공급에 영향을 미치게 될 수 있고, 안전한 물의 부족은 위생을 위태롭게 할 수 있으며, 설사병의 위험을 높일 수 있다 (WHO, 2015), 기온이 1℃ 상승할 때마다 현지 병원에 설사병 치료를 받으러 오는 어린이 환자 수는 8%씩 증가했다 (Checkley et al., 2000). 또한, 지구 온난화로 인한 물 공급의 어려움은 고온에 민감한 모기의 증식을 유도해서, 말라리아, 뇌염, 뎅기열, 황열병 등의 모기를 매개체로 한 전염병의 확산을 부추길 가능성이 높으며, 21세기 말에는 더 많은 지역이 지구온난화의 영향에 노출되면서 말라리아의 전염 범위는 전 세계 인구의 45%에서 60%까지로 확대될 수 있다 (Epstein, 1998).

      기후 변화의 문제는 이처럼 건강 영역에서도 매우 중요한 주제가 되었다. 그러나, 기후변화의 건강 영향은 신체적 건강을 중심으로만 다뤄졌을 뿐 기후변화가 정신건강이나 사회적 안녕에 대해서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대해서는 충분한 관심이 주어지지 않고 있다. 건강은 단순히 질병이나 손상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완전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안녕 상태임을 고려할 때 (WHO, 1948), 기후변화는 세계인의 정신건강에 중요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그러한 영향은 이미 정신장애를 앓고 있던 사람들에게 가장 극명하게 체감될 수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Page and Howard, 2010). IPCC에서는 기후변화가 정신건강 영역에도 부정적 영향을 초래함을 5차 보고서에서 처음으로 다루었다.

      IPCC 5차 보고서는 이전의 보고서들과 비교해서 ‘인간 요인’의 중요성을 가장 뚜렷하게 부각시킨 보고서이다. 정신건강 영역까지도 기후변화의 영향 범위에 포함시켰을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에 대한 인간 활동의 영향에 대해 유보적 입장이던 IPCC 1차 보고서와 달리 (IPCC, 1990), IPCC 5차 보고서는 인간활동이 온난화에 기여한 것이 명백하다는 쪽으로 입장이 바뀌었고 (IPCC, 2014), 5차 보고서 내용의 상당 부분이 심리학적 요인들과의 밀접한 관련성을 암묵적으로 내포하고 있다. IPCC 보고서에 반영된 것으로서의 기후변화에 대한 이해는 점점 더 자연과학적 관점을 벗어나서 인간 요인 중심으로 변화되고 있다. 가령, IPCC 5차 보고서에서는 기후변화에 인간은 ‘적응해야만’ 하며, ‘저감이 가능’하다는 전체적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저감과 적응의 토대를 이루는 것은 인간의 심리적 과정이다. Stern (1992)의 기후변화의 인간적 차원과 심리적 차원들에 관한 모형을 보면, 기후 시스템, 개인이 속해 있는 문화적,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상황과 과정, 개인 내적인 심리적 차원들, 기후변화에 대한 저감 행동과 적응행동이 서로 끊임없이 중요한 상호작용을 주고받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 과정에서 가장 소홀히 다루어졌으나 실제로는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차원, 즉, 기후변화의 심리적 차원들에 의해서 적응의 문제를 접근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기후변화와 관련될 수 있는 정신건강 문제들, 기후변화로 인한 강제 이주의 심리적 측면들, 기후변화에 대한 심리적 반응들 및 심리적 적응 행동에 대해서 탐색하고자 하였으며, 이러한 탐색 결과를 토대로 한 심리적 예방에 대해서 제시하고자 하였다. 인간의 행동은 생각이나 감정과 무관하게 발생할 수 없는 만큼, 심리적 변수들 간의 관계가 기후변화와 어떤 순환적 영향을 주고받는가를 밝히는 일은 기후변화 문제를 접근하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 기후변화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정신적으로 건강하다는 것은, 개인이 자신의 능력을 인지하고 있고, 일상의 스트레스에 대처 가능하며, 생산성 있고 효과적인 방식으로 업무를 해낼 수 있고,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 기여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해주는 안녕의 상태를 의미한다 (WHO, 2001). 기후변화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친다. 극단적인 날씨 사건들을 통해 직접적으로 정신건강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기도 하지만, 정신건강의 사회적, 경제적 및 환경적 결정 인자들에 대해 영향을 초래하기도 한다 (Fritze et al., 2008). 정신건강 문제들은 각기 다른 원인이나 증상을 가지고 있더라도, 모두 다 사고, 기분, 행동에서의 변화를 특징으로 하며, 고통이나 기능 손상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Berry et al., 2010), 기후변화로 인한 정신건강 영향이 충분히 다뤄지지 않는 경우 결국 사람들은 일상의 삶이나 업무 효율성 그리고 공동체와의 관계 면에서 모두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다.

      
        2. 1  자연재해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 (PTSD)
        기후변화로 인한 가장 직접적이고 급성적인 결과는 심리적 외상의 경험이다 (Doherty and Clayton, 2011). 기후변화로 인한 여러 직접적 결과를 경험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은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 (PTSD: Post-traumatic stress disease)을 겪게 될 가능성이 높다 (Neria et al., 2008). 우리나라의 경우 2006년 강원지역을 강타한 집중호우와 그로 인한 산사태를 겪었던 주민들의 77.95%가 PTSD를 확인해야 하는 수준의 심리적 충격을 겪었으며, 당시 긴급 대응을 해야 했던 공무원들도 절반가량이 절단점 이상의 심리적 충격을 보고한 바 있다 (Choi et al., 2007). 해외의 경우도, 심각한 토네이도를 겪은 아동들의 40% 이상이 PTSD 증상을 보였고 (Evans and Oehler-Stinnett, 2006), 허리케인 카트리나에 대한 경험도 PTSD 증상으로 이어졌으며 (Hensley and Varela, 2008), 지진을 겪은 사람들은 3년이 지나도 그중 11.7%는 여전히 PTSD를 보였다 (Önder et al., 2006).

        PTSD는 본인이 사고를 직접 경험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사고를 겪는 것을 목격하는 것만으로도 발생 가능한 정신장애로서 (APA: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3), 외상 사건을 겪은 사람의 인지, 감정, 행동적 측면 모두에 중요한 변화를 발생시킨다 (Moon, 2010). 따라서, 외견 상은 사고 이전과 비슷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재경험, 회피, 과각성을 특징으로 하는 PTSD 환자의 내면과 행동은 사건을 전후로 해서 매우 큰 차이를 보인다. PTSD 환자들은 원치 않는 외상적 기억을 계속해서 재경험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외상적 사건과 관련된 고통스러운 기억이나 생각 혹은 느낌을 떠올리게 하는 것들을 어떻게 해서든 모두 피하려 들며, 중요한 활동들에 대한 관심이나 참여가 현저하게 저하되고, 긍정적인 감정을 경험하지를 못하며, 동시에 갑자기 분노를 폭발시키거나, 자기파괴적 행동을 하기도 하고, 과도한 경계를 보이며, 지나치게 놀라기도 하고, 주의집중의 어려움을 겪는다 (APA, 2013). 이런 증상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PTSD 환자들은 외상 경험 이전의 생활과 동일한 생활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극히 어렵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PTSD가 사고장애를 수반한 정신증이 아니라 불안장애의 한 유형에 속하는 신경증이라는 점이다. 즉 환자가 조현병에서와 같은 뚜렷한 사고장애를 드러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표면적으로 보았을 때는 심리적 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으로 보이지 않아서 환자로서 받아야 할 필수적인 심리적 배려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아주 흔하다 (Moon, 2010). 그러나 PTSD는 사회적, 직업적, 혹은 다른 중요한 기능 영역들에서 임상적으로 중요한 고통이나 장애를 일으키는 장애이며 (APA, 2013), 두통이나 식욕부진, 소화불량과 피부병 등을 비롯해서 호르몬의 변화로 인한 다양한 생리적, 임상적 증상들을 발생시킨다. PTSD는 반드시 치료를 받아야만 하는 중요한 정신장애이다.

        따라서, 태풍이나 지진이나 해일 등 대규모 자연재해를 입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외상적 사건에 대한 심리치료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 경우, 재해에 대한 노출의 심각성 수준 (Tyano et al., 1996)과 기존에 이미 가지고 있던 사회 정서적 요인들과 노출 정도에 따라 PTSD에 대한 위험도는 민감하게 달라지며, 어린 아이들의 경우 특히 취약하다 (Salcioglu et al., 2007). 따라서, 취약 대상으로 사전에 이미 확인된 대상이나, 혹은 기타 여러 개인적인 사회 정서적인 위험 요인을 가지고 있는 대상에 대해서는 재난 이전과 이후 모두에 걸쳐서 보다 면밀한 관찰이 필요하다.

        PTSD 환자에 대한 치료는 여러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해서 (Davidson and Conner, 1999), 환자 교육, 사회적 지지, 심리치료를 통한 불안관리, 약물치료가 모두 필요한데, 그중에서도 약물치료와 심리치료가 가장 중요하다. 재해를 겪은 후 조기에 심리치료가 제공되지 않는다면 재해 이전의 기능 수준을 회복하는 데 상당히 오랜 시간이 요구된다 (Shin, 2010). PTSD 치료에서는 가족 및 동료들의 정서적 지지가 필수적이나, 자연재해는 지역을 단위로 발생하기 때문에 가족이나 동료 모두가 다 같은 피해자이어서 이러한 필수적 지지의 제공이 불가능하고, 결국은 집단적인 부적응이 발생할 가능성이 증가하게 된다.

      

      
        2. 2  기후변화와 관련된 다른 정신건강 문제들
        기후변화는 PTSD의 경우처럼 자연재해에 대한 경험 그 자체가 외상이 되어 직접적으로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간접적인 방식으로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또한, 기후변화로 인해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지 않더라도, 기후변화의 위협에 대해서 걱정하고 신경을 쓰는 일만으로도 삶의 질이 침식될 수 있으며, 정신건강을 위협할 수도 있다 (Swim et al., 2011).

        정신건강과 관련해서 가장 먼저 주목을 받은 것은 급성적 기후 사건이었지만, 정신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기후 스펙트럼 전체여서, 급성적 기후 사건뿐만 아니라 준급성 기후 사건과 만성적 기후 사건 또한 중요한 위해 효과를 가진다 (Berry et al., 2008). 가령, 오래 지속되는 가뭄은 대표적인 준급성 기후 사건으로서, 기후변화로 인한 극심한 가뭄 때문에 해를 거듭할수록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가뭄과 정신건강 사이의 관련성을 다룬 여러 편의 연구들이 최근 들어 집중적으로 발표된 바 있다. 중단됨 없이 지속되는 가뭄은 특히 오스트레일리아 시골 지역의 거주자들에게 큰 심리적 고통을 유발시켰다 (OBrien et al., 2014). 시골 지역이라는 점 자체가 가지고 있는 사회경제적 불리함은 가뭄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더욱 증폭시켰고 (Berry et al., 2011), 가뭄으로 인한 손실이 크다고 느낀 농부일수록 정신적 고통도 컸으며 (Edwards et al., 2015), 시골 지역 거주 남성들의 경우는 자살률도 증가했다 (Hanigan et al., 2012). 장기적 가뭄 지역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은 그렇지 않은 청소년들에 비해 더 높은 수준의 심리적 고통과 행동적 문제를 보였다 (Dean and Stain, 2010). 장기간 지속되어온 오스트레일리아의 가뭄과 심지어는 자살로까지 연결되는 심리적 고통과의 관련성은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 정책이 정신건강에 대한 부분까지를 반드시 포함해야 함을 명확히 드러내 보여준다.

        열, 습도, 정신적 문제 사이의 관련성 또한 지역적 상황에서는 매우 중요하다 (Berry et al., 2008). 극단적 고온에 대한 노출은 신체적 탈진뿐만 아니라 심리적 탈진을 일으키며 (Epstein et al., 2006), 높은 온도는 직접적으로 증오심을 증가시키기도 하지만 공격적 사고를 증가시키는 간접적 과정을 통해서도 공격성을 증가시킨다 (Anderson, 2001). 과격한 폭력성은 온도의 증가와 더불어 함께 높아졌다 (Cohn et al., 2004; Cohn, 1990). 뿐만 아니라, 온도는 살인 사건의 발생과 관련이 있어서 온도가 높아지면 살인 사건의 발생률도 증가했다 (Mishra, 2015), 높은 온도는 자살률 증가와도 관련되는데 (Page et al., 2007), 이미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혹서 관련 상해에 특히 취약하다. 정신장애들은 극단적인 고온에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열파와 관련해서 입원을 한 환자들을 보면, 치매, 기분장애, 불안, 스트레스 관련 장애, 신체화 장애 등도 함께 증가되어 있었다 (Hansen et al., 2008).

        뿐만 아니라, 고온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업무 상황에서의 생산성을 유지하기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작업환경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Hanna et al., 2011). 고온에 노출됨으로써 유발된 업무 능력 상실은 소득의 상실을 낳고 (Kjellstrom, 2009), 결국은 정신건강 문제를 일으키게 될 수 있다.

        지구온난화와 더불어 심각해지고 있는 홍수의 문제 또한 정신건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홍수와 정신건강 간의 관련성에 대한 기존 논문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Fernandez et al. (2015)에 따르면, 홍수에 노출되었던 사람들은 PTSD 이외에도 증가된 수준의 불안과 우울을 보고하였으며,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담배와 알콜을 더 많이 사용하였고, 심한 경우는 자살 행동을 보이기도 했다.

      

      
        2. 3  기후변화로 인한 강제 이주의 심리적 영향
        IPCC는 2050년까지 연안의 범람, 해안선 침식, 농업적 퇴화 등의 이유로 인해 1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주를 하게 될 것이라고 추정했다 (IPCC, 2007). 열파나 가뭄이 길어지게 되면 최악의 경우는 원래의 거주지를 떠나서 이사를 해야 하는데, 기후변화와 관련된 이주는 부정적인 건강 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고, 심리적 고통의 수준도 증가시킨다 (McMichael et al., 2012). 거주지를 옮기게 될 경우 원래의 사회적 네트웍을 상실하면서 (McMichael et al., 2009), 동시에 다른 한편에서는 새로운 거주지로의 이주가 야기한 새로운 환경에 대한 심리적 적응 과정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즉, 심리적 외상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그 외상으로 인한 이차적 피해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환경에 대한 적응을 요구받게 되는 것이다. 결국, 이러한 변화는 그 자체로서 또 다른 건강 위협 요인을 형성하며 기후 사건 피해자들의 정신적 피해를 가중시킨다.

        Holmes and Rahe (1967)에 따르면, 스트레스 사건이 모여서 150점 이상이 되면 질병을 얻게 될 가능성이 30% 증가한다. 그런데, 생활환경을 변화시키는 것은 스트레스 평가에서 25점, 새로운 거주지나 새로운 학교로 옮겨가는 것은 20점에 해당한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거주환경은 사회적 활동에 변화를 일으키게 되고 이는 18점의 스트레스 평가를 받는다. 만일 재해의 과정에서 신체적으로 손상을 입었다면 이는 53점의 스트레스 사건에 해당하며, 배우자가 사망했을 경우는 100점의 평가를 받는다. 결국, 기후변화로 인한 강제 이주는 개인이 감당할 수 있는 이상의 정신적 스트레스를 야기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심리적인 부분에 대한 고려가 없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만 피해 복구가 진행되게 되는 경우, 복구작업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의 어려움은 격화되며 정신건강 상태는 더욱 나빠지게 될 수밖에 없다.

      

    

    

  
    
      3.   기후변화에 대한 심리적 적응: 행동적 반응과 정서 및 인지적 요인들과의 관계
      인간의 행동은 행동 단독으로 존재하지 않고 정서 및 인지와 함께 작용한다. 따라서, 대상이나 사람이나 사건에 대한 반응을 만들어 주는 생각과 느낌인 우리의 태도는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그 행동은 다시 태도에 영향을 주며 태도와 행동은 서로 밀접하고 구체적인 연속적 변동성을 가지게 된다 (Myers, 2003). 기후변화라는 외부적 사건에 대한 우리의 태도와 행동 또한 여러 심리적인 요인들과 더불어 발생한다. 즉, 기후변화는 폭풍이나 가뭄의 빈도, 물의 이용 가능성, 식량 수확 가능성, 질병의 발생 정도와 같이, 인간과 인간 이외의 생물들을 지탱해 주고 있는 환경의 본질적 측면들을 변화시키는 주요 사건들을 통해서 인간에게 영향을 미치는데, 인간은 자신이 속해 있는 인간 시스템과 개인 내적인 인지적, 정서적 동기적 과정의 영향 속에서 기후변화의 결과를 경험한다 (Reser and Swim, 2011; Stern, 1992).

      수많은 정신 내적 과정들을 포함하고 있는 이 과정들은 대단히 역동적이어서, 기상이변으로 인한 직접적인 사건이나 이와 관련된 만성적 조건들에 대한 행동적 반응은 개인 내부의 위협 평가 과정, 대응 평가 과정, 동기화 과정을 모두 거친 후 발생하며, 그러한 행동적 반응들은 개인 및 지역사회에 심리사회적 영향을 미치면서 다시 위협 평가 과정에 영향을 끼친다 (Resear and Swim, 2011). 즉, 사람들은 심리적 측면과 사회적 측면 모두에서 기후변화의 결과를 경험하고, 이러한 경험들은 다시 기후변화의 원인에 대한 저감행동과 기후변화의 결과에 대한 적응행동으로 이어지게 된다 (Stern, 1992).

      따라서, 동일한 기상 재해를 겪더라도 사람들은 각기 다른 개인적 적응유연성과 심리적 자원을 가지고 각기 다른 인지와 정서에 의해 반응하기 때문에 결과적인 반응 행동 또한 모두 다르다. 예를 들어, 2011년 일본 도호쿠 지역에 일본 역사상 최대 규모의 지진 및 해일이 발생했으나,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태도 수준에 따라서 각기 다른 반응 행동들을 보였다.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심한 불안을 호소하며 일상생활조차도 힘들어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재해의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도 있었으며, 재해의 발생 자체를 부인하는 듯한 행동을 보이는 사람들도 있었다. 동일한 위협이 모든 사람에게 주어졌지만, 사람들은 해당 사건에 대해서 서로 다른 정도의 위험성 평가를 했으며, 이는 이후의 행동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에서 심리적 적응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기후변화는 자연 현상이기도 하지만, 대단히 심리적이고 사회적인 현상이다 (Doherty and Clayton, 2011).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적응행동과 저감행동을 결정짓는 심리적 매개 요인과 중재 요인을 찾아서 강화하는 일이다.

    

    

  
    
      4. 기후변화에 대한 심리적 예방
      
        4. 1  저감행동을 위한 심리적 예방
        환경부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만 13세 이상 국민들의 97.2%는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에 대해 인지하며 일상생활 속에서도 지구온난화를 막으려는 행동을 한다고 답하였다 (MOE: Ministry of environment, 2008).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전적으로 자기 보고형 설문지에 의존한 조사여서 사람들의 실제 행동을 분석한 것이 아니었고, 질문의 범위를 광범위하게 설정한 데다가, 몇몇 제한적 행동에 대해서만 질문을 했기 때문에, 보고서에 반영된 사람들의 반응과 실생활에 드러나는 사람들의 행동 간에는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무엇보다도 해당 조사에서는, 쓰레기 분리수거에는 참여하지만 불필요한 일회용품을 지나치게 많이 사용하는 등의 모순적 행동 양상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사회적 바람직성에 의존한 반응을 했거나 혹은 ‘개념화된 자기’에 근거해서 반응했을 수 있다. 지구온난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첫 번째 대응 행동은 정확하고 구체적인 현황 파악이다. 그다음에 이를 토대로 변화를 시도할 수 있다.

        기후 사건은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인지, 정서, 동기 수준에 따라 각기 다른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상이한 심리적 변수에 따라 저감행동과 적응이 달라지므로 (Reser and Swim, 2011; Stern, 1992), 매개 요인이나 중재 요인에서 취약성을 가지고 있는 개인은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더 크게 겪게 된다. 따라서,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개인 내적 과정들에 변화를 만들어내거나 매개 요인이나 중재 요인에 대해서 개입함으로써 적극적인 심리적 적응과 개인 수준의 저감 행동을 유도해내는 것이 필요하며, 개인 수준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기후 사건의 발생 단위가 되는 지역 사회 수준에 대해서도 동일한 예방적 개입이 필요하다 (그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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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imate change and psychological adaptation.
          
          

          

        

        개인 수준에서는 기존의 적응 유연성 및 취약성, 이전의 날씨 사건 경험, 성격 특성적 불안, 기질적인 낙관/ 비관주의가 핵심 중재 변인이 되며, 지역사회 수준에 대해서는 기존의 적응 유연성 및 취약성, 사회적 자산과 사회적 그물망, 극한 사건에 대한 적응 문화와 규범들이 핵심 중재 변인이 된다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2009). 기후변화의 불확실성과 지자체의 한정된 자원을 고려할 때 효과적인 기후변화 적응을 위해서는 기후변화가 지역에 미칠 영향과 취약성을 분석하여 지역에 적합한 적응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Shin et al., 2011), 재해 예상 지역에 대한 심리사회적 분석 또한 효율적 적응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기후변화에 대한 개인 수준의 심리적 적응에 대한 향상은 아래 그림1에서 볼 수 있듯이, 기후변화와 관련된 인지적 평가를 변화시키거나 기후변화에 대한 정서적 반응을 변화시키거나 혹은 행동을 변화시킴으로써 기후변화에 대한 태도 자체를 변화시키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Myers (2003)에 따르면, 태도는 특정 행동과 구체적 관련성을 가지며, 내적인 태도와 외적인 태도가 모두 행동에 영향을 주고, 행동은 다시 태도에 영향을 주며 계속적으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따라서 더 많은 개인들이 자신들의 일상에서 지구온난화를 의식하며 환경친화적인 행동을 자발적으로 하도록 만들려면 이에 맞는 태도 변화를 유발시키는 것이 더 우선적이다.

        태도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서 인지적 요소, 감정적 요소, 행동적 요소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들 중 가장 변화시키기 용이한 것은 태도의 인지적 부분이다 (Sears et al., 1985). 즉, 행동 변화를 위해 첫 번째 시도해 볼 수 있는 것은 메시지의 학습인데 메시지의 전달은 메시지 내용 그 자체와 메시지 전달자를 통해서 이루어지므로 전문성 있고 신뢰성 있는 메시지 전달이 이루어지고 구체화된 메시지 내용이 마련되는 경우 태도 변화는 촉진된다. 특히 태도는 행동에 특수하게 관련되어 있을 때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므로,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한 개인 수준의 행동 변화를 위해서는 상당히 구체화되고 개별화된 행동 단위들을 설정해야만 하고, 개별화된 메시지가 필요하다.

      

      
        4. 2  취약 계층의 보호를 위한 심리적 개입
        기후변화와 관련되어 지금까지 언급되어온 ‘예방’의 의미는 거의 전적으로 물리적이거나 환경적인 측면에만 국한되어 있었다. 따라서, 대부분의 경우는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 영향이 인간의 삶에 더 큰 피해를 남기지 않도록 하는 의미의 예방에 가까웠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것처럼, 사회경제적으로 혹은 환경적으로 취약한 계층이나 이미 낮은 수준의 정신건강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노인, 아동, 여자들은 기후변화가 정신건강상의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더 높다. 이처럼 자원이 가장 부족한 사람들은 기후변화로 인한 신체적 피해와 심리적 피해 모두에 대해 다 취약하다 (Swim et al., 2011).

        그렇다면, 기후변화로 인한 간접적 피해마저도 광범위하게 확대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는 기후변화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심리적 취약성 모형을 개발해서 이들에 대한 예방 체계를 마련해 놓는 것이 필요하다. 가령, 기후변화에 대해 특성화된 심리적 위험요인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진 바가 없지만, 지지적이지 않은 가족관계나 빈곤한 스트레스 대응 방략은 중요한 위험요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 (Moon, 2002). 재난피해자들에 대한 개입에서 이런 취약군은 보다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적응유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보호요인 강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어야 하는데, 보호요인 중 대표적인 것이 사회적 지지이다. 따라서, 재난피해자 보호를 위한 사회적 지지 네트웍의 선행적 구축은 중요적 심리적 완충 역할을 할 수 있다.

      

      
        4. 3  PTSD 치료 네트웍의 구축
        재난 피해로 인해서 가장 흔하게 발생되는 정신건강 상의 문제는 PTSD이므로, 장기적 피해를 막기 위한 PTSD 치료 센터 구축이 필요하다. 현재 유사한 개념의 시스템으로는 성폭행 피해자 치료를 위한 해바라기아동센터가 있는데 (Moon, 2010), 재난피해자들에 대해서도 재난 문제에 대해서 특성화된 PTSD 치료 센터가 필요하다. 국민안전처에 재난심리상담정보센터가 만들어졌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존재에 대해서 알지 못했던 만큼 이를 활성화시켜서 병원 및 지자체 등과 연계를 갖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직으로 개발해 나갈 필요가 있다.

        특히, 앞에서도 기술한 바와 같이 PTSD는 사고장애를 수반하는 정신증이 아니기 때문에, 전문적 훈련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에게는 큰 어려움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많아서 치료의 기회를 놓치게 되는 일이 많으므로, 전문가가 치료를 권유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Choi et al., 2007), 재해를 겪은 주민들뿐만 아니라 긴급 대응을 했던 공무원들 또한 절반 이상이 PTSD를 겪었다. 심리적 외상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 모두를 대상으로 한 PTSD 지원 시스템의 마련이 필요하다.

      

      
        4. 4  스트레스면역이론: 스트레스면역법
        Meichenbaum (1993)은 내담자가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사건에 대처하도록 도와주는 스트레스 면역훈련 (Stress inoculation training)을 개발하였다. 이 방법은 내담자들이 사전에 대처기술을 습득하여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사건들에 노출되었을 때 사용하는 방법으로 개념화, 대처기술의 획득, 적용의 세 단계로 구성된다. 따라서,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기 이전에 취약지역에 살거나 취약계층에 속한 사람들에게는 사전에 스트레스에 대한 면역 훈련을 시켜서 대비하게 할 수 있다.

      

    

    

  
    
      5. 맺음말
      기후변화는 신체적 질병뿐만 아니라 정신건강이나 나아가 광범위한 삶의 질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 (Shin et al., 2010).

      기후변화가 인간에게 미치는 위험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자연과학분야와 사회과학분야의 협력을 포함한 다학제적 접근이 무엇보다도 필수적이다. 결국 인류가 해내야 하는 것은 행동적 변화이고 이러한 변화를 위해서는 기후변화를 둘러싼 중요 시스템들 간의 영향작용을 다학제적으로 파악하고, 이러한 구체적인 지식을 토대로 하여 행동 변화의 장벽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 심리학이 기후변화 문제와 관련해서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은, 지속가능한 환경을 지지하기 위한 명확한 행동의 마련이다 (Kazdin, 2009). 기후변화와 관련된 인간 행동의 변화에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개인 내적, 개인 간, 사회적 요인들에 대한 집중적인 후속 작업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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